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So!YoON!’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책이 있고요
이것을 랜덤하게 펼쳐서
쓰여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볼 겁니다
(힘차게 펼쳐보는 타이니 북)
평소 새로운 노래들을 찾아듣는 편인가요? 혹은 마음에 드는 곡을 반복해서 듣는 편인가요?
저는
(이중인격(?) 호소인)
자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뮤지션으로서
공부가 필요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캐치 업 하는 것도 중요한 나머지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찾아듣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인간 황소윤으로서는
사실 정말 좋아하는 앨범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한 앨범을 딱 정해놓고
(에브리데이 무한 반복 재생 중)
거의 몇 달간 그 앨범만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캐릭터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듣고 있으면 춤을 추고 싶게 하는 노래가 있나요?
음...
너무 많죠
근데 제 곡을 제외하고죠?
(본인 곡이 제일 신나는 사람)
오늘 ‘So!YoON!’으로서 왔으니까
‘So!YoON!’ 이번 가장 최근에 나온
<Episode1 : Love>라는 앨범에서
<Till the sun goes up>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을 앨범에 수록하게 된 계기가
(춤에 대한 강렬한 갈망 끝에 탄생)
‘춤추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씨앗으로
시작된 그런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만들면서 집중했던 부분도
‘내가 얼마큼 이 곡에 춤을 추고 싶어지는가’에
집중했던 것 같고
일단 <Till the sun goes up>이 있고
다른 곡은
‘Stevie Wonder’ 곡들이
춤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흥나는 노래)
그냥 막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Stevie Wonder’의
그 노래 뭐죠?
(갑자기 시작된 라이브 연주(?))
딴딴따 따~따라라~따다다
Wish? I Wish 인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어디 보자
다시 태어나도 뮤지션이 될 건가요? 만약 뮤지션이 된다면,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
좀 껄끄러운(?) 질문이네요
(급 심각)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꼭 굳이...
(우선 이번 생에만 뮤지션으로 살기로)
또 뮤지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뮤지션이 또 하고 싶다는 가정 하에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냐 한다면
저는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노래도 하고
곡도 쓰고 연주도 하는 뭔가
온몸으로 좀 뭔가 표현해 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클래식도 물론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더
(악기-나=0)
악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클래식이라는
음악의 그 숭고함을 좀 더
(클래식 러버♥)
체감해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화성과
표현과 고전적인 것들을
겪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당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허...
솔직히 말하면
첫 데뷔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기타리스트에 좀 더 가까웠고
혹은 작곡하는 사람
심지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존경하는 선배님♥)
먼저 데뷔하신 ‘새소년’ 선배님들...
‘새소년’ 밴드에서는
처음에 제가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냥 곡 쓰고 기타 치고
보컬이 따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Super Shy)
너무 제가 샤이한 나머지
그 곡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싱어의 길도 걷게 되었는데
2017년에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아 내가 그래도 노래 소질이...
소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아들 해 주시네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당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굉장히 심오하네요
(아직 마음만큼은 응애에요)
음악 인생이라고 하기엔 제가 아직 너무
음악 인생이 뭐가 없는데
뭔가 지금 이 중간에 와 있는
In the middle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민ing)
‘치열하다’
“치열하다”
‘치열하게 토해내는 중’
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내어놓은 게 많다는 게
비단 치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삶을 고민하고 삶을 경험하고
그걸 뭔가 음악으로 치환할 수 있는
형태로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하!
(최고 난이도 질문 당첨)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세상 심각)
짜파구리?
(여전한 스테디셀러)
좀 지난 레시피이긴 한데
의미상
왜냐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만 할 수 있는 편곡이나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So!YoON!’으로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았었고
앨범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번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또 재조합하여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까 하는
되게 행복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고
막 사람들 열광하는 곳에서 막 하다가
이렇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소리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가며 들을 수 있는
어떤 공연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게
대답하는 건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ㅎㅎ
오늘
퍽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막 제 책들도 좀 들고 왔거든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따봉)
지금까지 ‘So!YoON!’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